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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자살의 위험 요인은 비특이적이고 너무 광범위해서 유용한 

예방 및 치료 전략을 세우기는 어렵다.1)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2011년에 31.7명으로 1987년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점차

로 감소하여 2017년에는 24.3명으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이는 우리나라에서도 자살에 대하여 보편적인 예방 전략이 

어느 정도 성과를 보였다고 할 수 있겠다.2) 그러나 자살로 인

한 사망자는 2018년 한 해 동안 전체 사망자 중 암(26.5%),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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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icidality is the most serious complication of mood disorders and psychosis; effective treatment should reduce suicide rates. The Or-
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age-standardized suicide rate in Korea was 22.6 in 2018, much higher com-
pared to other countries worldwide. As mental and psychiatric problems are the main reasons for suicide attempts, accounting for 
31.6% in 2018, targeting such problems should be the focus of efforts to reduce suicide rates. However, the ability of current pharmaco-
therapeutic and psychotherapeutic interventions to reduce suicide rates is limited due to their delayed effects. Therefore, electrocon-
vulsive therapy (ECT) has been proposed as an alternative treatment. This approach is effective for treating most mental disorders as-
sociated with high suicide rates, including severe depression, bipolar disorder, and intractable psychotic disorders; ECT is also effective 
for Parkinson’s disease, which has the highest suicide rate among all disorders in Korea. The acute, long-term, and prophylactic effects 
of ECT on suicidality have been reported in the literature, and treatment guidelines outside of Korea recommend that ECT be used at 
an early stage for rapid reduction of suicide rates, as opposed to being applied as a treatment of last resort. However, only ~0.092 of ev-
ery 10000 members of the Korean general population received ECT in 2018; this is much lower than the average rate worldwide, of 2.2 
per 10000. Elimination of obstacles to the use of ECT, early crisis intervention involving administration of ECT for rapid stabilization, 
and maintenance ECT to prevent recurrence should reduce suicide r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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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질환(10.7%), 폐렴(7.8%), 뇌혈관 질환(7.7%)에 이어 5위

(4.6%)를 차지할 정도로 흔하게 일어나고 있다.3) 더욱이 2018

년에는 인구 10만명당 26.6명으로 전년 대비 2.3명(9.5%)의 

증가를 보였으며 자살자 수는 13670명으로 2017년에 비하여 

1207명(9.7%)의 증가를 보였다.4) 따라서 이와 같이 자살자 수

가 증가한 원인을 찾고 추가적인 자살률의 감소를 위한 다방

면의 노력은 여전히 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 시행된, 2017년 1년간 전국 42개 기관의 응

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 관리사업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자

살 동기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진 14696명 가운데 성별에 관

계없이 4562명(31%)에서 정신 장애의 증상이 자살 동기인 것

으로 나타났다.5) 2014년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rga-

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에서 발표한 보건의료 질 지표 생산 및 개발 보고서6)

에 의하면, 정신질환자의 퇴원 후 1년 이내의 자살률은 환자 

100명당 0.71명이고, 30일 이내에 자살한 환자는 환자 100명

당 0.23명으로 일반 인구의 자살률(0.027명)에 비하여 약 8배 

이상 높았다. 그리고 2012년 국내 자료에 따르면 인구 10만 명

당 약 700명이 재시도자로 일반 인구의 28.1명에 비해 무려 

25배가 높았다.7) 이처럼 자살 시도는 곧바로 다시 자살을 기

도할 가능성과 함께 사망으로 이어지는 것에 대한 아주 높은 

예측인자이다.8)9) 그렇다면 일반 인구에서 자살 위험자를 발

견하기 위한 노력도 중요하지만, 이미 발견된 정신질환을 가

진 자살 재시도의 고위험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것 또한 

중요하다고 하겠다.7)9) 

정신질환자의 자살 행동과 관련하여 약물 및 정신치료 등

의 다양한 중재 서비스가 시도되고 있지만 임상적 효과가 늦

게 나타나 시급한 임상 효과가 필요한 자살 기도자에 신속한 

효과의 발휘를 기대하기는 어렵다.10)11)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전

기경련치료(electroconvulsive therapy, ECT)가 제안되고 있

다. 이는 ECT가 우울 장애, 양극성 장애, 조현병 등의 중증 

정신질환뿐만 아니라 자살 사고 등을 포함한 다양한 정신의

학적 응급상태에도 빠른 임상적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11-18) 

본 소고에서는 국내·외에서 발표된 사례 및 연구결과들을 참

고하기 위하여 1차 자료는 영어로는 ‘electroconvulsive ther-

apy’과 ‘suicide’를, 한글로는 ‘전기경련치료(요법)’과 ‘자살’을 

검색어로 Google(www.google.co.kr), Dbpia(http://www.

dbpia.co.kr), PubMed(https://www.ncbi.nlm.nih.gov/

pubmed/) 및 KoreaMed(https://www.kamje.or.kr)를 중심

으로 관련 논문, 서적, 한국자살예방협회 및 보건복지부의 

보고서, 그리고 언론 보도 기사들을 검색하였다. 그 중에서 

가능하면 PubMed와 KoreaMed에 등재된 상대적으로 최근 

문헌들을 2차 자료로 하였다. 이를 통하여 우리나라에서 자

살 위험성의 감소 및 재발의 예방에 대한 정신건강 위기 중재 

서비스로써 ECT의 가능성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자살과 정신질환 및 의료접근성과의 관련성

모든 정신 장애가 자살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

져 있지만10)19) 그 가운데에도 조현정동장애 및 양극성 장애, 

우울 장애 등의 중증 정신질환으로 치료 중인 환자는 기본적

으로 자살 고위험군에 해당된다.18)20) 우리나라에서 2015년부

터 2017년까지 시행된 심리부검 면담의 총 298사례를 분석한 

심리부검에서도 자살사망자의 87.5%에서 정신질환이 있을 것

으로 추정하였다.18)21) 이는 자살로 사망한 사람들의 약 80~ 

90%는 주요 정신질환의 진단기준을 만족한다는 외국의 보

고와 비슷하다.22)23) 

Lee와 Murray24)가 영국의 모즐리(Maudsley) 병원 환자들

을 16년간 추적 조사한 연구에 따르면 사망한 경우의 45%는 

자살 혹은 자살 추정에 의한 것이었다. 우울증은 자살 위험

성의 증가와 관련이 있고 우울증에 대한 효과적이고 시의적

절한 치료는 자살 위험성을 줄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하였다. 우리나라에서 항우울제의 소비량은 OECD 

국가 중 두번째로 낮은 20DDD(Defined Daily Dose)/1000

명/일로 OECD 평균 항우울제 소비량 58DDD/1000명/일과 

비교했을 때 3분의 1 수준이다. 자살 감소에서 항우울제의 기

여를 고려한다면 우리나라의 낮은 항우울제 소비량은 약물

치료를 통한 주요 자살 요인이 되는 정신질환의 관리가 부실

함을 시사하고 있다.25) 또한, 지역사회에서 정신건강의학과의 

의료접근성이 자살 예방과 긍정적 연관 관계가 있다는 보고

가 있다.25) 2011년에 최고치를 기록한 후 점점 낮아지면서 

2017년에 최저치를 보인 자살률이 2018년에 다시 증가한 것

은 2017년에 5월에 시행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 정신건강복지법)’에서 입원 

요건과 관련한 사항들이 까다롭게 변경된 것26)의 영향이 

2018년에 나타난 것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2019년 자료가 생

성되면 검토되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된다.

자살 시도자에 대한 정신약물학적 접근

자살자의 상당수가 우울 장애 등의 정신질환과 연관이 있

다는 점에서 정신질환의 치료에 사용되는 정신약물과 자살간

의 관계에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정신약물로 정신질환을 치

료함으로써 연관된 자살에 대한 사망률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다.27) 예를 들면 유럽에서 항우울제 처

방의 증가와 자살률의 감소는 비례 관계를 보였다고 한다.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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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도 2014~2016년 사이 연구 대상의 정신질환 유

병률과 항우울제 소비량은 매년 증가하는 반면 자살률은 감

소하는 경향이 있었다.25) 지역별로 볼 때 자살률과 연구 대상

의 정신질환의 유병률은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의료

접근성은 항우울제의 소비량과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낸 반면 

자살률과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항우

울제에 의한 자살률 감소의 효과가 우리나라도 외국과 같은 

경향을 보이고 있음을 나타낸다. 하지만 기분 장애의 치료에 

사용하는 항우울제의 경우, 특히 가장 많이 사용되는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도 대조약보다 약간 더 유효할 뿐으

로 자살 위험을 줄이는 데는 제한적이며,29) 우울증상과 자살 

사고를 완화시키는 데는 ECT보다 덜 효과적이라는 것이

다.30)31) 오히려 젊은 층에서는 자살 위험성을 증가시킨다는 

보고들32)33)로 인하여 2004년 미국 식품의약국(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에서는 블랙박스 경고 문구에 포함시

키기도 하여 논란이 되기도 하였다.34-36) 최근에 FDA에서 새로

운 항우울제로 인가를 받은 N-methyl-D-aspartate 수용체

의 길항 효과를 갖고 있는 케타민(ketamine)이 자살 사고의 

신속한 감소를 보이고 있어서 기대가 되고는 있지만 추가적

인 연구가 필요하다.37-39) 

　　

ECT의 국내 현황 

ECT는 1938년에 정신건강의학과 임상에 도입된 이후 80여

년간 우울증, 긴장증, 급성 정신병 및 조증과 같은 심한 정신

질환의 빠른 증상 완화를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비약물 생

물학적 치료이다.13-18)40) 1980년대 이후 전신 마취하에서 근육 

이완을 시킨 후 시술하는 수정 ECT의 발전과 보급으로 초기

에 문제가 되었던 골절이나 기억 및 인지 기능 저하 등의 부

작용이 거의 해소되었지만,31) 아직까지도 초기의 전신 마취 

및 근육 이완 없이 시행하는 고전적 ECT가 남용되던 시절의 

부정적인 이미지와 ‘전기충격’이라는 비윤리적 어감으로 형성

된 오해와 편견으로 인하여 적용이 지극히 제한적이며 난치

성 정신질환에 대한 마지막 치료 방법으로만 권유되는 것이 

현실이다.16)18)31)41-44) 

정신약물들은 작용 기전의 특성에 따라 특정한 정신 장애

에서만 임상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반면, ECT는 대부분의 정

신 장애에 효과를 보이고 심한 우울증과 난치성 정신병적 장

애에 대한 국내·외 대부분의 치료 지침에서는 효과적인 치료

법으로 추천되고 있다.45)46)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실시된 연

구에 따르면 자살의 조정하지 않은 12년 위험률(unadjusted 

12-year at-risk rates of suicide)이 가장 높은 질환은 양극성 

장애(2778/100000명), 정신병적 장애(2040/100000명), 우울 

장애(1106/100000명)가 아니라 파킨슨병(3673/100000명)이

었다. 파킨슨병의 경우에 ECT는 정신 증상뿐 아니라 신경학

적 증상에도 효과를 보인다.16)42-44) 그런데 이들 질환에서 자살 

수행과 자살 시도 행동은 가장 위협적이면서도 심각한 합병

증이다. 따라서 이들 질환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치료는 자

살률도 감소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하지만 자살에 대한 

치료로서 ECT의 역할에 대해서는 다음에 기술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를 포함하는 여러 나라의 진료 지침에 기술은 되어 

있지만 실제 임상 현장에서는 상대적으로 관심을 받지 못하

고 있다. 

국내의 ECT 현황은 1980년대 이후 치료적 시행이 꾸준히 

감소를 보이면서 임상에서는 난치성 정신 장애 및 일부 행동 

장애 등 극히 적은 사례에서만 시행되고 있다.16) 우리나라의 

경우는 2018년에 ECT를 받은 476명을 일반인구 10000명당 

연간 ECT를 받은 사람수(treated person rates, TPR)로 환

산하면 약 0.092명에 해당하는데,47) 1990년대 이후 활발하게 

ECT 시행이 증가하고 있고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국제적 흐

름에는 매우 뒤쳐져 있으며 아직도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표 1). 예를 들어, Hermann 등48)이 미국에서 1988년과 1989

년에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ECT 사용 빈도는 지역에 따라 

매우 다양하지만, 성인 인구 10000명당 평균 4.9명이 ECT를 

받았으며, 이는 연간 약 100000명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Maixner49)는 이를 2020년 시점의 미국 성인 인구에 대비하면 

약 131000명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Leiknes 등50)이 1990년

부터 2010년까지 발표된 문헌들 중에서 엄선한 70편을 검토

하여 TPR을 연구자 및 국가별로 환산하였다. 그 결과 0.11에

서 5.10까지 매우 다양한 범위의 TPR을 보였으며, 전세계적

으로는 연간 평균 약 2.2명에 해당하였다. 미국 노인의료보험 

자료에 의하면 미국에서는 연간 90000명이 ECT를 받고 있어 

TPR은 약 3에 해당하며, 이는 연간 약 450000에서 500000 

세션의 ECT가 시행되고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51) 

OECD 국가간 연령표준화자살률(2017년 OECD 표준인구 

Table 1. ECT status by gender and clinical practice from 2010 to 
2018 in Korea

Year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Total 197 211 243 231 250 238 304 337 467
Male

Outpatient 0 1 1 1 1 2 3 6 10
Admission 70 92 104 96 103 101 114 122 170

Female
Outpatient 1 3 2 0 2 2 3 8 12
Admission 126 115 136 134 144 133 184 201 275

ECT : Electroconvulsive thera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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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0명당 비교 시 OECD 평균 11.5명)에 비해, 한국은 22.6

명(‘18년 기준)으로 높은 상태이다.5)52) 특히 65세 이상의 노인 

자살률의 경우 OECD 평균은 2016년에 18.4명이었는데 우리

나라는 53.3명으로 1위로써 2015년에 37.8명으로 2위인 슬로

베니아에 비하여도 압도적으로 높다.5) 그러나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주요 선진국에서 ECT의 시행은 노년층에서 많은

데 우리나라에서는 상대적으로 노년층에 대한 ECT의 시행이 

적고53) 자살의 조정하지 않은 12년 자살 위험률(unadjusted 

12-year at-risk rates of suicide)이 가장 높은 질병인 파킨슨

병에서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ECT가 실시되는 증례가 전무

하다고 할 정도로 매우 적다.44)54) 이는 자살 기도자에 대한 

위기 중재 서비스의 입장에서 보면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라

고 하겠다.16) 

자살 위험성과 ECT 

자살 환자에 대한 ECT의 효과

자살 사고 내지 자살 위험성에 대한 ECT의 시행은 일차 

질환인 정신 장애에 대한 정신 증상의 호전과 자살 사고의 

감소를 가져와 자살 위험성을 줄일 수 있다.31)55)56) 급성기 ECT

를 받은 환자들의 자살 위험성의 감소가 수개월간 유지되면

서 치료 계획에 대한 순응도도 높아진다는 것이다.57)58) 자살과 

관련하여 ECT를 시행한 문헌에 따르면, 일차 정신 장애로 

만성 조현병,59) 조현정동장애,60) 양극성 장애,57)58) 우울 장애61)62) 

그리고 우울증과 알코올 남용, 치매 등의 복합 질환63)에서 약

물치료의 효과가 없는 경우에 ECT가 다른 정신 증상의 추

가적인 호전과 함께 자살 위험성을 낮추는데 효과적이었

다.40)64)65) 국내에서는 2007~2013년까지 대학병원에서 180명의 

환자들에게 ECT를 시행한 급성기 239코스(1460세션)의 적

응증 중에서 19.1%가 자살 위험성이 있었다54)고 하였으나 대

체로 자살과 관련하여 자세한 기술은 없었다. 

자살 위험성에 미치는 ECT의 효과에 대한 연구로 미국 국

립정신보건원(National Institute of Mental Health)의 후원

을 받은 대규모 다기관 임상연구인 Consortium for Research 

in Electroconvulsive Therapy(CORE) 연구에서는 444명의 

단극성 주요 우울증 환자들 중에서 355명(80%)이 ECT의 급

성기 치료 과정을 완료하였으며, 관해율은 85.6%을 보였

다.66)67) 우울 척도인 해밀턴 우울증 평가척도(Hamilton De-

pression Rating Scale, HDRS)의 평균 총점은 치료 전의 

35.1점이 치료 후에는 26.9점으로 감소하였다. 특히 급성기 

치료를 완료한 환자 355명 중에서 치료 전에 3번 문항(자살)

의 점수가 3~4점인 경우는 102명이었는데, 치료 후에는 89명

(87.3%)이 0점으로 나타나서 대부분 6회(2주) 이내에 자살 사

고 및 의도가 해소되었다. 이는 Prudic과 Sackeim68)이 148명

의 주요 우울 장애 환자들에 대하여 ECT의 효과를 반응군

(72명)과 비반응군(76명)으로 나누어 HDRS의 자살 항목을 

비교한 연구 결과와도 일치하였다. ECT 반응군과 비반응군

의 자살 문항 평균 점수가 치료 전의 1.9점에서 각각 0.1점과 

0.9점으로 감소하여 ECT가 자살 증상에 대해 뚜렷하고 일

관된 단기 치료효과를 보였다. Rich 등69)이 ECT를 시행하는 

동안에 자살 항목의 점수가 에너지의 변화 항목에 비하여 

빠른 호전을 보인다는 것과도 일치한다. 연구자들은 적절한 

비용-효과 전략으로써 ECT의 시행은 두 차례의 약물치료가 

실패하면 바로 시행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실제로 4년 동안에 

난치성 우울증의 기간을 50%에서 33~37%로 줄이며 조기에 

ECT를 시행할수록 호전이 빠르기 때문이다.51) 결론적으로 

우울증 등의 환자에서 자살이 현저한 임상 증상으로 나타날 

때 ECT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70) 

자살 위험성에 대한 ECT의 급성 효과의 발현

자살 시도는 치료 초기 또는 퇴원 초기에 많이 일어나는

데,30)71)72) 항우울제 등 약물에 의한 치료효과는 일정 시간이 

필요함으로 빠른 임상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ECT의 고려

가 좀더 필요한 것이다. 실제로 Bra°dvik과 Berglund73)는 

1206명의 심한 우울증 환자에서 항우울제와 ECT 각각 단독 

치료와 병합 치료에 따라 구분한 자살 시도율은 각각 20%, 

8%, 2%로 보고하였다. 특히 대부분의 환자가 항우울제로 치

료를 시작한지 1달 이내에 자살 시도함에 따라 ECT의 빠른 

효과를 적용하도록 주장하였고, 이와 함께 병용 및 지속 치

료도 할 것을 강조하였다. 그러므로 자살 위험성 및 자살 시

도에 대한 위기 중재에서 ECT가 효과적인 중재자로서 역할

을 하기 위해서는 자살 위험성에 대한 ECT의 급성 효과의 

발현이 얼마나 빨리 나타나는지가 중요한 사항이다. 이에 대

해서는 위의 CORE 연구는 ECT의 시행으로 자살 사고가 

빠르게 감소하는데, 1주만에 38.2%, 2주만에는 61.1%, 그리

고 급성기 ECT 후에는 80.9%까지 이른다고 하였다.43)66) 그

러나 단 1회기의 ECT에도 HDRS의 점수가 25점에서 6점으

로 감소하여 더 이상 ECT를 진행하지 않았고 이후 약 5개월

간 자살 사고도 해소된 극적인 사례가 있으며,61) 그 외에도 

단 한번의 ECT로 자살 위험성이 소실 되었다는 보고는 이어

지고 있다.12)42)63)65)74) 자살과 관련한 직접적인 연구는 특성상 

역학 연구나 대조군 임상 치료 연구가 현실적으로 매우 복합

적이고 어려운 점이 많아서 근거-기반 자료의 생성이 어렵다

는 것을 고려한다면12) 비록 증례 보고이긴 하지만 응급 상태

나 신속한 치료가 필요할 때 자살 위험성 및 자살 시도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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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중재에서 ECT가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지지한다고 할 수 

있다. 

진료 지침서에 나타난 자살 위험성에 대한 위기 중재로

서의 ECT의 지위

미국정신의학회의 지침서에는 ECT가 마지막 치료방법뿐

만 아니라 신속한 치료 반응이 필요하거나 이전 ECT에 반응

이 좋았거나 환자가 희망할 때 일차 치료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하였다.75) 2010년 미국정신의학회76)가 발표한 주요 우울 장애 

환자의 치료를 위한 실무 가이드라인 3차 개정판에는 심리치

료 또는 약물학적 중재에 반응하지 않은 중증 주요 우울 장

애의 급성기나, 특히 심각한 기능 장애가 있거나 여러 약물에 

반응하지 않은 경우에 ECT의 시행을 실질적으로 임상적 확

신이 있는 1등급 수준으로 권장하고 있다. 정신병 또는 긴장

증을 동반한 주요 우울 장애와 함께 자살 의도 등 시급한 대

응이 필요한 경우에도 ECT의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43)77) 또

한 2013년 미국 보훈처에서 발표한 자살 위험성이 있는 환자

의 평가와 치료 지침서78)에서도 주요 우울 장애, 조증 삽화, 

양극성 1 장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급성 조현병 등의 환

자에서 자살 증상을 빠르게 해소하기 위해서 ECT를 고려하

도록 하고 있으며, 약물치료가 실패하거나 환자가 신속한 관

해를 이르는 치료를 원하는 경우에도 권장하고 있다. 영국이 

2003년 국립보건원(National Institute for Health and Care 

Excellence)79)에서 발표한 ECT 지침서에 따르면, ECT의 시

행은 인지 부작용 및 환자의 자율성 등 윤리적인 문제를 중

시하여 마지막 치료방법으로만 사용해야 한다는 다소 보수

적인 입장을 보였는데, 이는 임상 현장에서 우울증의 치료에 

ECT가 널리 사용되고 있다는 현실과는 차이가 있다는 점에

서 많은 비판을 받았다.43) 이후 ECT의 효과-부작용 면에서의 

유효한 효과를 받아들이면서 우울증에서 ECT의 사용을 수

정하게 되었다.80) 최근의 지침서에서는 우울 혼미(depressive 

stupor) 및 높은 자살 위험성, 극심한 고통 또는 섭취 부족 

등과 같은 긴급하고 응급상황에서 주요 우울증에 대한 일차 

치료로 ECT를 고려해야 된다고 하였다.43)81) 캐나다의 지침서

에서도 정신병적 양극성 우울증 및 높은 자살 위험성 등의 

의학적 합병증이 동반된 경우에 ECT를 시행해야 한다고 하

였다.43)82) 우리나라의 정신 장애에 대한 약물치료 알고리듬 

지침서들에는 자살 위험성이나 임산부에 동반된 주요 우울 

장애 이외의 정신 증상에서는 대부분이 2, 3차 이후의 전략

으로 고려되었다. 다만, 일부 지침서에서는 ECT의 치료 효과

와 효과의 신속성 측면에 대한 유용성을 인정하여 ECT의 시

행을 치료의 어느 시기에도 임상의의 판단에 따라 시행할 수 

있다고는 하였다.

자살 위험성에 대한 ECT의 장기 및 예방 효과

자살 위험성에 대한 ECT의 급성 효과에 대한 임상적 근거

는 위에서 기술한 것처럼 꽤 분명하다. ECT가 자살 예방 효

과에 미치는 영향을 후향적 역학 조사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비교한 연구들이 있는데, 만일 자살로 사망한 환자들이 비

자살 대조군(non-suicide controls)과 비교해서 치료 병력 

상에서 ECT를 더 적게 받았다면 자살 예방에 대한 ECT의 

유효성을 간접적으로 지지한다는 가정을 세우고 있다. 물론, 

이러한 경우에 지역사회에서 ECT에 대한 인식(수용성) 혹은 

ECT의 이용 가능성 등과 같은 많은 교란 변수들이 그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 것을 어렵게 하는 점은 있다. Flood와 

Seager83)는 1957~1961년 기간 동안에 영국 브리스톨 지역에

서 의무기록 검토가 가능한 72명의 치료 병력을 비자살 대조

군과 비교하여 ECT를 받은 비율이 각각 32%(23/72)와 63% 

(44/70)로 보고하면서 ECT가 자살 위험성의 감소에 효과적

이라고 하였다. Isometsä 등84)은 핀랜드에서 1987년 4월~ 

1988년 3월까지 12개월동안 1397명의 자살 사망자 중에서 

자살로 사망하기 전 마지막 3개월 동안에 ECT를 받은 경우

는 단 2명이었으며 이는 ECT가 자살에 대해 예방적인 효과

를 가진다고 하였다. 

자살에 대한 ECT의 장기 효과와 관련한 연구로, Avery와 

Winokur85)가 1956~1969년까지 519명의 입원 우울증 환자에 

대하여 6개월간 ECT와 항우울제 등으로 구분하여 비교하였

다. ECT군의 자살 시도는 0.8%로 항우울제군의 4.2~7.0%에 

비하여 유의하게 낮았으며, 1년 자살률도 각각 0%와 1.5%로 

나타났다. 앞에서 기술한 CORE 연구의 1단계 급성기 ECT 

후에 2단계 연구로 진행된 유지 ECT군(74명)과 노르트립틸

린의 약물 유지군(74명)에 대한 비교 연구에서 6개월 후의 재

발률은 각각 37.1%와 31.6%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66)75) 다만, HDRS 세부 항목별 비교 평가에 대한 자료

가 없어서 자살 위험성에 대한 효과는 알 수 없었다. Tsuang 

등86)은 1934~1944년까지 입원한 조현정동장애 환자 74명을 

1975년에 추적한 결과 19명(26%)이 사망하였으며, ECT로 

치료받은 군(24명)과 받지 않은 군(50명)에서 자살 사망자는 

각각 0명과 3명(6%)이었다. 1950년대와 1960년대에 걸쳐 조

사한 연구73)에서도 ECT 군에서 자살 시도가 적었다. Liang 

등87)은 대만의 국가건강보험 데이터베이스(National Health 

Insurance Research Database)를 이용하여 2000년 1월~ 

2013년 12월 31일까지 단극성 혹은 양극성 우울증으로 진단 

등재된 환자들 중에서 ECT를 시행 받은 487명과 ECT를 시

행 받지 않은 1949명을 대상으로 비교하였다. ECT 시행군과 

ECT 비시행군에서 자살 사망자는 각각 72명(14.8%)과 515명

(26.4%)이었으며, 교란변수를 보정한 위험비(hazard ratio, 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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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0.803(95% confidence interval, 0.621~0.938)로 유의성

이 있었으며 ECT 시행군의 자살 위험성은 ECT 비시행군에 

비하여 19.7% 낮았다. 대체로 문헌 보고들은 ECT가 추적 기

간 동안에 전체 사망률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것88)을 

보여 주었다.

자살 위험성에 대한 ECT 사용의 전문가 견해

일부 연구들에서 ECT 기간 동안에 나타나는 자살률의 감

소가 우울증의 임상 증상 호전과는 반드시 비례하지 않거나, 

ECT와 사망률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은 연구결과도 

있었으며,89)90) 또한 ECT의 치료 효과 및 자살에 대한 방지 효

과와 관련한 잠재적인 작용기전이 이론적인 가설 수준에 머

무르고 있지만,12) 정신의학을 포함한 의학 분야의 여러 전문

가 그룹에서 급성 자살 위험성이 있는 환자들에서 ECT를 사

용해야 한다는 견해에는 합의를 이루고 있다.31)81)82) Dom-

brovski와 Mulsant91)는 노년기 중증 우울증에서 자살 사고, 

심한 신체질환, 혹은 정신병적 증상을 동반한 예후가 나쁜 고

위험군의 노년기 우울증 환자에서는 ECT가 일차적 치료로서 

고려된다고 했다. 아울러 1~2개의 적절한 항우울제 치료에도 

불구하고 반응을 보이지 않는 다소 덜 심한 노년기 우울증 환

자들에게도 ECT가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것은 이러한 환자들에서 비록 ECT의 치료 반응은 다소 떨어

진다 하더라도 약물치료와 비교해서 즉각적인 치료 성과가 좋

기 때문에 만성 우울증으로 진행하는 것을 예방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Dubovsky와 Dubovsky92)

는 위급한 임상 상황에서 심한 우울증상을 가진 환자들의 

경우에는 항우울제에 비하여 신속한 효과를 보이고 약물 상

호작용이 거의 없는 ECT를 치료로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

다고 언급하였다. Sienaert93)는 자살을 포함하여 정신병적 증

상이나 긴장증 징후가 있는 경우에는 임상가들이 치료 과정

에서 ECT를 초기에 신속히 고려해야 된다고 주장하였다. 

Foster94)도 문헌 고찰을 통해서 양극성 장애와 조현병에서 

자살의 위험 및 보호 요인들을 요약하였으며, 그는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효과적인 치료로써 ECT가 권장되며 심지어는 

자살의 고위험군 환자들에게는 강제적인(비자발적인) ECT 

사용을 주장하였다. Kellner와 Patel51)은 미국에서 적절한 

정신건강과 자살의 감소를 위해서는 대략적으로 년간 약 

250000명이 약 1500000 세션의 ECT 시술을 받아야 가능할 

것으로 추정하였는데, 이를 우리나라의 일반 인구로 대비하

여 환산해보면 연간 약 38700여명의 약 232000회의 ECT를 

시행해야 자살률의 감소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표 1에

서와 같이 2018년에 ECT를 받은 환자는 총 467명에 4767회

에 그치고 있다.

예상되는 애로점 

ECT가 자살과 연계될 수 있는 정신 및 행동 증상을 신속

하게 해소한다고 해도 정신건강 위기상황에서 다른 중재 서

비스보다 우선적으로 시행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몇가지 애로

점을 예상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실시된 한 연구에 따르면 

자해 및 자살시도로 응급실을 방문하는 환자 중에서 자의퇴

실하는 환자들은 약 36.9%(889명 중 328명)로 치료에 대한 

순응도가 낮았다.95) 더 큰 문제는 자살 재시도에 의한 응급실 

방문도 11.0%로써, 다른 정상적인 경로로 응급실에서 퇴실

하는 환자들의 3.7%에 비해 약 3배 많았다. 또한 정신의료기

관에서 퇴원한 환자들은 자살 위험도가 30배 이상 높고,96-98) 

퇴원 후 첫 3개월99)을 포함해서 1년 동안 위험도가 매우 증가

하며, 과거의 자살 시도력은 재시도에 이은 자살 사망의 중요

한 예측 인자이다.8)100)101) 의학적 권고에 반하여 자의퇴실하는 

환자들은 위기 중재 서비스의 기회와 이들에 대한 의학적인 

추적 관리에 어려운 점으로 인하여 응급실 재방문 및 재입원

률, 사망률의 증가로 이어질 수도 있다.102)103) 따라서 이들을 

자살 위험성이 해소될 때까지라도 정신의료기관의 입원 또는 

지역사회 내의 추적 등 적극적인 위기 중재 및 치료, 보호하

는 노력이 쉽지는 않겠지만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현행 ‘정신

건강복지법’에 따르면,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으로서 자

해 및 타해의 위험이 큰 경우 정신의료기관에 응급 입원을 

의뢰할 수 있다. 응급 입원 기간 이후에 입원으로 이어진다 

하여도 입원 기간 동안에 현실적으로 치료에 충분한 ECT를 

시행할 수 있는가는 또 따른 문제이다. 이미 언급한 것 같이 

우리나라에서 ECT의 시행 자체도 선진국에 비하여 아주 적

지만 더욱이 자살 위험성 또는 재발을 예방하기 위한 일차 

목적으로 ECT의 사용은 거의 없는 실정임을 감안할 때 현재

로서는 자살 시도에 의한 응급 상황에서 ECT 시행의 고려의 

대상이 될 가능이 낮을 것 같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이나 시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진 한 연구에 따르면 정신의료기관에

서 입원치료를 받고 퇴원한 환자들의 외래 추적시 자살 사고

가 있는 경우는 평균 입원기간이 유의하게 짧았다.104) 입원 

기간 동안 퇴원 후에 나타날 수 있는 자살 행동의 위험성에 

대하여 충분한 정신의학적 평가 및 치료 기간과 함께 효과적

인 치료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ECT의 경우 평균 6회의 

ECT에 의하여 자살 사고의 호전이 있으며,66)101) 대부분의 경

우 호전 후에도 몇 번의 추가 ECT가 효과를 유지하기 위하

여 필요한데, 이는 최소한 약 2~3주의 입원이 필요하게 된다. 

치료 효과가 나타나기 이전에 우울 증상 등 자살 위험성이 유

지되고 있다면 스스로 자살 수행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43)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요양급여에서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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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료의 산정지침에 의하면 입원 16일째와 입원 31일째부터는 

입원료 점수의 각각 90%와 85%를 산정하게 되어 있어 입원

기간이 길어지면 치료자는 비용 면에서 희생을 감수할 수 밖

에 없다.105) 정신질환자의 12.6%를 차지하는 의료보호 환자

들의 경우,106) 입원 상황에서는 정액수가제에 포함되어 있어서 

ECT를 행위별 수가로 청구할 수 있는 외래 상황과는 달리 현

실적으로 ECT를 시행하기 어렵다. 의료보호 환자에서도 장

기지속형 주사제와 같이 정액수가에 포함되지 않고 행위별 

수가로 전환되는 해결책이 마련되지 않는 이상 자살 예방을 

위하여 실질적으로 필요하다고 하여도 ECT가 실시되기가 어

려울 것이다. 

결      론

자살 위험성이 높은 환자들의 일차적인 치료 목표는 신속

히 자살 사고를 감소시켜 자살 시도의 위험성을 줄여주는 것

이다. 심한 우울 및 조증, 정신병 등을 신속하게 완화시킴으

로써 자살 욕구와 사망률을 빠르게 줄이고 장기간의 추적 기

간 동안에 전체 사망률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

는 치료방법의 하나로 ECT를 고려해볼 수가 있다.31)84)87) 국

내 항우울제의 소비량이 OECD 국가 중 두번째로 낮은 것과 

외국에 비하여 우리나라의 높은 자살률과 관련이 있지 않는

가 하는 지적과,25)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입원한 우울증 환

자에서 ECT를 받은 환자의 자살 시도는 0.8%로 항우울제를 

복용한 환자의 4.2~7.0%에 비하여 유의하게 낮았으며, 1년 

자살률도 각각 0%와 1.5%로 나타났다는 것85) 등을 고려하면 

적절한 ECT의 시행은 우리나라의 자살률의 추가적인 감소

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12) 또한 본 연구진의 예비 

조사에 따르면 ECT를 직접 경험한 환자 및 보호자의 만족도

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이었으며 환자가 보호자보다 더 긍정적

인 평가를 하였으며, 환자의 70.4%(38명)가 만족감을 보고하

였다.53) 이상의 문헌 검토와 저자들의 임상경험을 통해서 본 

저자들은 급성기에 심한 자살 위험성이 높은 환자들에게는 

정신건강 위기 중재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조기에 ECT를 시

도하고 이들의 재발을 막기 위하여 유지 ECT가 필요할 것이

라고 제안한다. 물론 과거에 실시된 ECT에 대한 부정적인 이

미지로 인한 사회적 편견도 상존하고 있고 ‘정신건강복지법’

등의 법적인 문제로 인한 접근성의 제한 등 극복하여야 할 

많은 난관이 있으라고 생각된다. 이를 극복하여 한 사람의 

생명도 더 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107-109) 

중심 단어：정신 건강·위기 중재·자살 위험성·전기경련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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